
●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프랑스에서 플라스틱 접시, 플라스틱 컵, 플라스틱 면봉 

세 가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금지됨. 프랑스 정부의 목표인 2040년까지 모든 

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첫걸음이며 내년엔 더 많은 품목이 포함될 것임. 

● 일회용 플라스틱은 환경에 수백 년 동안 잔존함. 현재 프랑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

금지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우선 플라스틱 접시, 플라스틱 컵, 플라스틱 면봉을 사용 금지함. 

2021년 1월 1일부터는 플라스틱 빨대와 수저가 금지될 예정임. 

● 올해 12월 27일 발표된 정부령에 따라 금지가 시행되고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

따르게 되었음. 정부령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“사용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” 재사용하도록  

제작되지 않은 플라스틱으로 정의함. 

● 이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던 상점들은 1월 1일부터 6개월간 판매를 

계속할 수 있음. 

● 법령은 퇴비로 사용 가능한, 적어도 50%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일시적 

면제를 허용하며 보건 시설과 교도소 및 기차와 비행기와 같은 교통편에서도 일시적으로 

사용을 허용함. 면제대상에 대한 임시 허용은 2021년 7월 만료 예정임.


